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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희랍의 신들 ⑵ - 제우스의 자식들

1.� 아폴론

아폴론은 쌍둥이 자매인 아르테미스와 함께 레토에게서 태어났다. 아폴론은 항상 젊은이로 묘사

되며 젊은이의 성장을 돌보는 신이고, 음악과 체육의 신이다. 

보통 그림에 그는 뤼라나 활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그는 이 활로 질병을 주는 한편,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는 활로 퓌톤이라는 거대한 뱀(용)을 죽이고 델포이를 차지하

였다.

아폴론의 숭배 중심은 델로스 섬과 델포이이다. 델로스는 그가 태어난 곳이고, 델포이는 그의 

신탁소로 유명하다. 델로스는 척박한 바위섬인데, 원래는 떠다니는 섬이었기 때문에 헤라의 보

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레토에게 출산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폴론은 다프네라는 처녀를 원하였으나 얻지 못한 이야기로 유명하다. 아직 사랑을 모르는 이 

소녀는 아폴론을 두려워 피하다가 신들께 빌어서 월계수로 변하였고, 아폴론은 이 나무를 자신

의 상징으로 삼았다.

2.�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쌍둥이 자매인데, 아폴론보다 먼저 태어나서 어머니 레토의 출산을 도왔

다고 한다. 이 여신은 처녀신이며, 어린 동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으로서, 항상 화살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소아시

아 에페소스에서는 가슴에 젖이 많이 달린 생산의 신 모습을 띠기도 한다.

악타이온이라는 젊은이가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가 그만 사슴으로 변하여 자기 

사냥개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3.� 아테네

아테네는 어머니 없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기술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다. 아르

고 호 영웅들이 모험을 향해 떠날 때 배 만드는 것을 가르쳤고,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도 도와주고, 또 트로이아 목마 작전에도 간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여신은 재갈을 

발명하였고, 벨레로폰이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를 차지할 때도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 여신은 거의 언제나 무장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지며, 젊은 영웅들을 보호하는 역으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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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이따금 무장을 걸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기스라는 일종의 방어 장치를 어깨에 두르

고 있다. 

아테네는 처녀신이므로 아이는 없었지만, 헤파이스토스의 자식인 에릭토니오스라는 아이를 양육

하고 보호했다는 얘기가 있다.

4.� 헤파이스토스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대장간의 신으로서 다리를 절었다고 하며,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태어났고

도 하고, 헤라 혼자서 낳았다는 판본도 있다. 그의 아내는 보통 아프로디테로 되어 있고, 그녀

가 아레스와 바람을 피우다 현장에서 잡힌 얘기가 유명하지만, 그의 아내가 카리스(우아함)라는 

판본도 있다. 그가 두 번이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얘기도 유명하다. 그는 시칠리아의 아이

트나 산 밑에 대장간을 두고, 퀴클롭스들을 데리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으로서, 그림에는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에로

스들이 따르고 있으며,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보기 쉽다.

이 여신은 트로이아 출신의 안키세스라는 인물과 결합하여 아이네이아스라는 이를 낳았는데, 그

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의 기원이 되는 나라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6.� 아레스

전쟁의 신인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자식이다.

그는 전쟁에서 발휘되는 폭력적인 힘의 상징으로서,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 모든 이의 미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보통 완전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다가 헤파이스토스가 쳐 놓은 보이지 않는 그

물에 걸려 망신을 당한 얘기가 유명하다.

7.� 디오뉘소스

포도주의 신이다. 그의 어머니 세멜레는 헤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우스에게 본래 모습으로 나

타나기를 요구했다가, 벼락에 타죽고 말았다. 제우스는 얼른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꺼내서 자

신의 허벅지에 심었고, 나중에 거기서 디오뉘소스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 아기를 헤르메스가 받

아서 데려갔는데, 그를 뉘사 산의 요정들이 키웠다고도 하고, 사튀로스들의 아버지 격인 실레노

스가 키웠다고도 한다.

디오뉘소스는 대개 수염이 없고 다소간 여성적인 아름다운 청년으로 그려진다. 머리에 담쟁이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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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두르고 손에는 대개 칸타로스라는 큰 술잔을 들고, 몸에는 표범 가죽을 둘렀으며, 커다란 

솔방울 장식이 있는 튀르소스라는 지팡이를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를 박해하던 뤼쿠르고스라는 왕은 미쳐서 자기 자식들을 포도나

무로 생각해서 도끼로 찍어 죽였다고 한다. 한편 테바이의 왕 펜테우스는 여자 옷을 입고 디오

뉘소스 신도들을 염탐하다가 들켜서, 이모들과 자기 어머니에게 찢겨죽었다고 한다.

8.� 헤르메스

헤르메스라는 이름은 보통 ‘돌무더기’를 뜻하는 ‘헤르마’에서 왔다고 하며, 양치기와 나그네, 전

령, 도둑, 거지, 상인의 보호자이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의 소 떼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는 신들의 전령으로서, 전

령의 지팡이와 날개 신, 나그네 모자(또는 날개 달린 모자) 등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승

과 저승 사이도 오가기 때문에 ‘영혼인도자’라고 불린다.

헤르메스의 어머니는 아틀라스의 딸인 마이아이다. 눈 백 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를 죽였다는 얘

기가 유명하다. 그는 아프로디테에게서 헤름아프로디토스라는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는 남녀 

합체가 되었다고 한다.


